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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: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death anxiety among elders through family 
support, ageism experience, loneliness and helplessness. Methods: The participants were 155 elders who lived 
in S city.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-reported questionnaire in elders over age 65. In addition, their 
levels of death anxiety, family support, ageism experience, loneliness, helplessness and death anxiety were 
measured using a likert scale Data analysis using a t-test, one-way ANOVA,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
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0 program. Results: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evels of per-
ceived death anxiety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death anxiety in elders. Pearson’s Correlation were found 
family support (p<.001), ageism experience (p<.001), loneliness (p<.001) and helplessness (p<.001) with death 
anxiety. Conclusion: It is concluded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for decreasing death anxiety by fam-
ily support, ageism experience, loneliness and helplessness in elde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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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현대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죽음 불안에 대한 간호 

연구와 중재 개발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. 죽음불안이란 죽

음을 한 존재의 가치 있는 종결이라고 인식하기보다 고통스러

운 신체적 경험이라고만 인지하여 죽음과 대면할 용기가 없는 

마음 상태이다(Rahner, 1982). 즉, 죽음 불안은 죽음이라는 

사건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공포, 혐오감, 거

부, 파멸감, 부정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심리적 과정이

라 할 수 있으며 죽음을 예측함으로써 초래되는 불안을 뜻한

다(Tomer, 1994). 죽음불안은 특히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

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노인들에게 

더욱 가중되며(Hickson, Housley, & Boyle, 1988), 노인의 

심리적 위기를 초래하여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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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, 인지적 긴장을 높이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, 노년기 삶

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(Seo, 2007). 

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노인의 죽음불안은 신

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노년기 삶의 질

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중재 요소로(Park, 2014), 노인들

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. 

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요인

과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보고되었다. 사회적 요인

으로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, 스트레스를 완

화시키고 질병의 위협을 감소시킨다(Kaplan, 1977). 가족의 

신념은 가족생활주기의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, 가족은 

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역경을 다루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게 

된다(Walsh, 2006).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

아진다는 연구결과(Park, 2012)에서 가족지지가 죽음불안 영

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‘노인 환자에 대한 가족지지와 

무력감, 우울과의 관계(Park, 1999), ‘노인 환자의 무력감과 

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(Cho, 1995)’ 등의 선행연구에서 노

년기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지지를 강조

하고 있다.

노인차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연령집단, 즉 고령자에 대

한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하는데, 노인이면 누구나 노인차별을 

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으며,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

념을 초래하여 삶에 대한 의지를 쇠퇴시키고 노인의 삶에 부

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(Levy, 2000).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

서 노인차별경험이 노년기 신체 내 외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

침이 밝혀져, 이에 노인의 죽음불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

지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. 

노인의 죽음불안에는 사회적 요인 이외 에도 심리 정서적인 

요인들이 작용하는데, 노년기의 모든 심리적인 불안은 죽음불

안과 관련이 있다(Neimeyer, 1994). 때문에 노인자신의 죽음

에 대한 대처방식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매우 중요

하다(Han, 2001). 

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감은 대부분 만성적인 것으로서, 

그 구체적인 원인인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나 

건강의 문제, 배우자와의 사별, 경제적 궁핍 등으로 젊은 사람

들이 경험하는 것들과 그 본질이 다르다. 노인들이 경험하는 

심리 정서적 측면의 고독감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부정적 

감정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을 가중시키

므로(Kim, 2004), 이와 관련하여 중재해야 할 정서적 요소 중 

하나임을 알 수 있다. 

노인의 무력감은 자신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 

불가능으로 신체, 심리적 위협을 그대로 수용하며, 삶의 의지

가 상실되는 심리적 무기력을 말한다. 특히 노인은 노화에 따

른 질병이나 생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유능력이 감소되므로 

무력감에 취약해진다(Park, 2008). 더불어 빠른 변화에 적응

하는 것,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, 퇴직 등 예기치 못한 상실 등

에 의해 심리적 위축과 함께 무력감을 갖게 된다(Jung, 1998). 

노인에게 지속되는 무력감은 절망감과 함께 죽음을 초래하게 

되는 것으로(Robert, 1986), 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으로 

확인되었다. 

이에 본 연구는 노인이 가지는 죽음불안과 사회적 요인(가족

지지, 노인차별),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과의 관계를 

파악하여, 노인의 죽음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지해 줄 효

율적인 간호 제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, 보다 의미 있고 질적

인 노년기 삶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

2. 연구목적 

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요

인(가족지지, 노인차별) 및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의 

죽음 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는 

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별 죽음불안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

고,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, 고독, 무력감과의 상관관

계 및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.

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경험, 고

독, 및 무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

구이다. 

2. 연구대상

본 연구는 서울시의 임의 선정한 경로당(1개 지역구), 산악

회(서울 내 거주자), 동문회 등 지역사회에 있는 65세 이상의 

노인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

동참하기를 수락한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연구대상자들 

집단이 다른 이유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에서 신체적 노

화는 경험하지만 단체 내 활동으로 사회 심리 정서 상태는 대

체로 양호하여 죽음불안에 대한 판단이 건전하리라는 가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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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이들을 선정, 실시하였다. 이들 성별은 남성이 96명, 여성

이 59명이었으며 65세에서 70세 미만의 젊은 노년층의 대상

자가 전체 연구인원인 1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120명이

었다. 70~75세 미만의 대상자는 25명이었으며 75세 이상은 

10명이었다. 

3. 연구도구

1) 죽음불안 

죽음불안 도구는 Templer (1970)가 개발하고 Go 등(2006)

이 수정 ․ 보완한 4점 척도,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, 점수가 높

을수록 죽음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도구

의 신뢰도는 Cronbach's ⍺=.714였다.

2) 노인차별

노인차별 도구는 Palmore (2001)가 개발하고, Kim (2003)

이 번안 사용한 20문항 “예”, “아니오” 척도를, Nam (2011)

이 수정 ․ 보완하여 재구성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

는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경험이 심한 것을 의미하며, 본 

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's ⍺=.956이었다.

3) 가족지지 

가족지지 도구는 Cobb (1976)이 개발하고, 송기숙(2007)

이 수정 ․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, 총11문항, 5점 척도로, 

9개의 긍정문항과 2개의 부정문항으로 부정문항은 역 환산하

였다.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

의미하며,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's ⍺=.911

이었다.

4) 고독감 

고독감 도구는 Nebraska 대학의 가족 및 인간발달학과

(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Family)에

서 제작하여 Maeng (1985)이 수정 ․ 보완하여 사용한 총 26문

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

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,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-

bach's ⍺=.961 이다. 

5) 무력감 

무력감 도구는 Miller (1992)가 개발하고 Cho (2010)가 수

정 ․ 보완한 총 19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점수

가 높을수록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, 본 연구에서 

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's ⍺=.924였다.

4. 자료수집 

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

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으로, 대상자 산출

은 유의수준 .05, 검정력 95%,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정

도 수준인 .15, 독립변수 4개 등의 자료로 검정력 분석 프로그

램인 G*Power를 적용하여, 161부를 수집하였으나 자료처리

에 부적절한 6부를 제외한 총 155명이었다. 자료수집기간은 

2014년 2월 3일~28일까지 총 25일간 진행 하였으며, 설문조

사는 서울시의 산악회, 학교 동문회 등에서 수집되었다. 본 연

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5명의 조사원과 연구자가 직접 모

임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

를 구한 후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나, 내용을 읽

어 주고 면담 작성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. 설문지 작성 

시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. 

본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,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과 분석을 실

시하였다(승인번호 KHSIRB-13-056 (RA)). 참여자의 자율적 

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모든 

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과 언제든지 참여자의 의사에 

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. 

5. 자료분석 

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/WIN 20.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

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.

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변인에 대한 분

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

고,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's 

⍺계수를 산출하였다. 

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에 차

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-test와 분산분석을 실

시하였으며, 집단 간의 차이 규명을 위한 사후 검정으로 

Scheffé's test를 실시하였다. 

연구대상자의 노인의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경

험, 고독감, 무력감 등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

위하여 Pearson's 상관과계를 산출하였다.

연구대상자의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

명하기 위하여 영향요인(가족지지, 노인차별경험, 고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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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사회적 요인(노인차별경험, 가족지지) 및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과 죽음불안 관계

감, 무력감)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죽음불안 수준에 차

이가 있는 변수(결혼상태, 주거상태)를 독립변수로 활용

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(stepwise multiple regres-

sion)을 실시하였다. 

6. 연구의 제한점

본 연구는 서울 일부거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

연구결과이므로, 한국 전 노인에게 확대 적용함에 신중을 기

해야 한다,

연구결과

1.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죽음불안 차이

연구대상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죽음불안에 차이

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(Table 1) 결혼 상태와 주거형태에 

따라 죽음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 결

혼 상태는 사별/별거/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노인(M=2.79)이 

배우자가 있는 노인(M=2.63)에 비해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(t=2.389, p<.018). 주거형태는 전세와 월세 거

주노인(M=2.81)이 자가 거주노인(M=2.64)에 비해 죽음불안

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t=-2.279, p<.024). 기타 죽음불

안정도가 여성노인(M=2.72), 75세 이상노인(M=2.81), 종교

는 없는 경우(M=2.68), 초졸 이하(M=2.77), 4명 이상의 자녀

((M=2.79), 자녀나 혼자 살 때(M=2.73), 자녀가 생활비를 담

당할 때(M=2.80), 소득활동이 없을 때(M=2.71), 경제수준이 

높을 때(M=2.79), 질병 앓는 수가 5개 이상(M=2.96)에서 높

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

2.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, 고독 및 

무력감과의 상관관계

노인의 죽음불안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

(Table 2), 상관계수가 .212~.539로 0.8 이하로 나타나, 요인 

간에는 독립적임이 확인되어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. 

노인의 죽음불안은 가족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

으로(r=-.402, p<.001),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죽음불안

이 낮음을 알 수 있다. 또한 노인의 죽음불안은 노인차별경험

(r=.212, p<.001), 고독감(r=.539, p<.001)과 무력감(r= 

.513, p<.001)과도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, 

즉 노인차별경험, 고독감과 무력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

은 것을 알 수 있다. 

다음 가족지지와 노인차별(r=-.374, p<.001), 고독감(r= 

-.318, p<.001)과 무력감(r=-.511, p<.001)과도 매우 유의

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, 즉 노인차별경험, 고독감과 무

력감이 낮을수록 가족지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고

독감(r=410, p<.001)과 무력감(r=.436, p<.001)이 높을수

록 노인차별이 높고, 무력감(r=.632, p<.001) 역시 높을수록 

고독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.

3.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 영향요인

노인들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변인

인 가족지지, 노인차별, 고독감, 무력감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

중 죽음불안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혼상태(기혼=1, 사별

/별거/이혼=0)와 주거상태(자가=1, 전/월세=0)를 더미(dum-

my)처리하고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

실시하였으며(Table 3), 결과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대한 상대

적 영향력은 고독감(β=.359), 가족지지(β=-.192), 무력감(β= 

.188)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, 이들의 죽음불안 설명력은 35.5 

%였다., 회귀모형은 F=29.207 (p<.001)로 통계적으로 유의

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상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

회귀식의 과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오차의 자기상관

(독립성) 검증에서는 Dubin-Watson 통계량이 1.746으로 자

기상관이 없었고,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(tolerance)

는 .494~.739로 0.1 이상이며, 분산 팽창인자(VIF)도 1.353~ 

2.024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

나타났다(Table 3).

논 의

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요

인(노인차별, 가족지지) 및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의 

죽음 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 구체적으로는 

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별 죽음불안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

고,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, 고독, 무력감과의 상관관

계 및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.

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은 고독감(β=.359), 가족지지(β
=-.192), 무력감(β=.188)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, 이들의 죽음

불안 설명력은 35.5%로 확인되었다.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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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The Differences of Demographic Variables on Death anxiety (N=155)

Characteristics Categories n (%) M±SD t or F p

Gender Male
Female

 96 (61.9)
 59 (38.1)

2.64±0.32
2.72±0.39

-1.354 .178

Age (year) 65~70
70~75
＞75

120 (77.4)
 25 (16.1)
10 (6.5)

2.67±0.33
2.61±0.44
2.81±0.33

1.160 .316

Religion Yes
No

 90 (58.1)
 65 (41.9)

2.66±0.36
2.68±0.33

-0.454 .650

Education Elementary school
Middle school
High school
College

14 (9.0)
15 (9.7)

 56 (36.1)
 70 (45.2)

2.77±0.40
2.59±0.44
2.72±0.35
2.63±0.31

1.353 .260

Marital status Married
Others

121 (78.1)
 34 (21.9)

2.63±0.33
2.79±0.38

-2.389 .018

Children 1 
2
3
＞4

 27 (17.4)
 88 (56.8)
 27 (17.4)
13 (8.4)

2.65±0.42
2.63±0.33
2.76±0.29
2.79±0.41

1.648 .181

Family members 
living together

Spouse
Spouse & children
Children
Alone

 60 (38.7)
 53 (34.2)
 26 (16.8)
 16 (10.3)

2.61±0.34
2.69±0.31
2.73±0.41
2.73±0.41

1.070 .364

Housing Owned
Rented

128 (82.6)
 27 (17.4)

2.64±0.32
2.81±0.44

-2.278 .024

Breadwinner Alone
Spouse
Children
Social security

 98 (63.2)
 25 (16.1)
 28 (18.1)
 4 (2.6)

2.63±0.33
2.69±0.38
2.80±0.32
2.55±0.70

1.793 .151

Economic activity Yes
No

 85 (54.8)
 70 (45.2)

2.64±0.30
2.71±0.40

-1.284 .201

Perceived 
socioeconomic level 

Good
Fair
Poor

 5 (3.2)
108 (69.7)
 42 (27.1)

2.79±0.38
2.63±0.31
2.77±0.41

2.716 .069

Comorbidity 1
2
3
4 
＞5

 89 (57.4)
 35 (22.6)
 20 (12.9)
 7 (4.5)
 4 (2.6)

2.65±0.32
2.62±0.34
2.75±0.37
2.78±0.65
2.96±0.24

1.385 .242

(Jang, 2007), 노인들의 죽음불안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

로 가족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,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죽

음불안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. 인간은 타인

과의 관계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도움

인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데, 이중 가족지지는 사회적 

지지의 한 부분으로 어떤 지지보다도 가장 영향력이 크며 특

히 가족응집력이 보다 긍정적일수록 낮은 불안수준을 보인다

고 한다(Walsh, 2006). 노년기의 가족지지 약화는 무력감과 

동시에 고독감을 초래하며 고독감은 인간 누구나 흔히 경험하

는 감정이지만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

한 활동의 제약이나 건강 문제, 배우자와의 사별, 경제적문제 

등으로 인해 이전 시절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과는 달리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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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사회적 요인(노인차별경험, 가족지지) 및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과 죽음불안 관계

Table 2.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(N=155)

Variables
Death anxiety Family support Ageism Loneliness Powerlessness

r (p) r (p) r (p) r (p) r (p)

Death anxiety 1

Family support -.402 (＜.001) 1

Ageism .212 (＜.001) -.374 (＜.001) 1

Loneliness .539 (＜.001) -.318 (＜.001) .410 (＜.001) 1

Powerlessness .513 (＜.001) -.511 (＜.001) .436 (＜.001) .632 (＜.001) 1

Table 3. Influencing Factors of Death Anxiety (N=155)

Variables B SE β t Tolerance VIF Adj. R2 F

1 (Constant)
Loneliness

1.819
0.282

.110

.036 .539
16.541
 7.915*** 1.000 1.000

.286 62.653***

2 (Constant)
Loneliness
Family support

2.426
0.239

-0.135

.194

.036

.036
.457

-.257

12.488
 6.632***

 -3.723***
 .899
 .899

1.112
1.112

.341 40.888***

3 (Constant)
Loneliness
Family support
Powerlessness

2.175
0.188

-0.101
0.111

.228

.044

.040

.055

.359
-.192
.188

 9.525
 4.303***

 -2.551*
 2.037*

 .601
 .739
 .494

1.665
1.353
2.024

.355 29.207***

*p＜.05, ***p＜.001.

부분 만성적이며, 죽음불안, 우울, 무력감 등과 함께 노인의 

고독감을 가중시킨다(Peplau & Perlman, 1982). 따라서 본 

연구결과 확인된 노인들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인 고독감을 감

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, 이들로 하여금 죽음불안으

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. 

다음으로 노인들의 죽음불안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를 

확인한 결과, 가족지지, 고독감, 무력감 및 노인차별과 서로 

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, 즉 고독감, 무력감 및 노인차별 경험

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아지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고독감이 증가할수록 고립되고 주

변의 지지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죽음에 대

한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즉 노인들이 경험하

는 심리 정서적 측면의 고독감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부

정적 감정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을 가

중시키는 것으로(Kim, 2004), 그 구체적인 원인은 신체적인 

노화로 인한 활동제약이나 건강문제, 배우자와의 사별, 경제

적 궁핍 등으로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고독감과는 그 본질이 

다르다(Kim. 2004). 그리고 무력감 역시 죽음불안과 매우 밀

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, 이는 무력감이 해결되지 못하

고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절망감의 자기 파괴적인 순환

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며, 노인에게 있어 계속 되는 무력감

은 자가 간호 능력을 저하시키고 절망감을 경험하게 하며 결

국 신체적 상태를 심각하게 하여 죽음을 초래 하게 한다는 

Robert (1986)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. 또한 노인차별 

역시 노인의 죽음불안과 유관한 개념으로, 노인차별경험은 생

활만족, 생애태도 즉, 삶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, 노화수용, 발

전적 삶, 일생에 대한 평가의 순으로 일상활동이나 사회활동 

그리고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쳐(Shin, 2010), 자아통합의 결

여와 상실로 이어져 죽음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

(Erickson, 1963)는 이론적 결과와 일치한다.

그리고 노인의 죽음불안과 유관한 요인은 가족지지로, 이

는 원만하지 못하거나 단절된 자녀관계, 가족관계를 가진 노

인의 경우 부정적 죽음태도를 가지며(Kim, 2004), 죽음불안

에 가족지지요인의 영향력이 크다(Jang & Lee, 2007)는 선행

연구와 일치한다. 또한 가족은 노인에게 최상의 지지체계이며 

노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, 

노인에게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이들의 신체, 심리, 정서적 안

정을 도모하는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되며(Cho, 2010), 노인

들의 죽음불안 중재에 가족요인을 강화하는 접근이 매우 효과

적 개입이 된다(Jang & Lee, 2007)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.



590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

김귀분 · 최연주

즉 이상으로 노인의 죽음불안 상관관계 연구결과 확인된 노

인의 고독감, 무력감 및 노인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모

색이 요구되며, 특히 노인들의 1차적 지지체계인 가족지지를 

강화시켜 한 인격체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여생

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.

끝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죽음불안 차이검증 결과, 배

우자가 없는 노인이 있는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. 

이는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 죽음

에 대한 불안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(Park, 2009)의 결과

와 일치하는 것으로, 즉 노인의 죽음불안 해소는 가족 중 특히 

배우가 중요한 지원자임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노인의 주거 상

태와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전/월세에 사는 노인의 죽음

불안이 자가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

는 노인이 현재 처한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간접적으로 의미

하는 것으로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의 정도가 낮아진

다는 선행연구결과(Park, 2009)와 일치하였다. 이러한 결과

를 토대로, 노인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경

제적 능력이 있을 때 죽음불안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국

가적 차원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실 및 주택마련 정책이 요구

된다.

결론 및 제언

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요

인(노인차별, 가족지지) 및 심리 정서적 요인(고독, 무력감)의 

죽음 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, 즉 노인의 죽음

불안 영향요인, 죽음불안과 가족지지, 노인차별, 고독, 무력감

과의 상관관계 및 인구 사회적 특성별 죽음불안 정도의 차이를 

확인하고자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요인은 고독감, 가족지지, 무

력감 순으로 나타났고, 이들의 죽음불안 설명력은 35.5%였다.

둘째, 노인의 죽음불안과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요인은 

고독감, 무력감, 가족지지 및 노인차별로 나타났다.

끝으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죽음불안 간 차이검증

결과, 배우자가 있는 겨우, 그리고 자기 소유의 집(자가)에서 

사는 노인의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, 노인들에게 초래

되는 죽음불안 영향요인인 고독감과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가

족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여 임상실

무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 이로써 노인들의 보다 긍

정적인 자아형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. 본 연구

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

과이므로,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다. 

첫째, 독거노인, 시설노인 등 경제적 빈곤층 노인들을 대상

으로 집단 별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. 

둘째, 노인들의 사회 정서적 지지를 위한 통합적 간호중재 

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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